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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강 마야(Maya), 세상은 덧없는 환영인가?

1) 바울, 왜 수행자가 되었나?

*  요가의 네 가지 길:

  1) 카르마 요가(karma yoga): 행위의 요가로 사심없이, 행위의 결과에 치우침이 없이 

행동하라는 가르침.

  2) 박티 요가(Bhakti yoga): 헌신의 길로 일컬어지며, 신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무조

건적인 사랑과 헌신을 요구한다.

  3) 즈나나요가(Jnana Yoga): 지식과 지혜의 요가이며, 강한 이지와 의지를 필요로 하

는 여러운 길이다.

  4) 라자요가(Raja Yoga): 요가의 왕도로 불리는 이 길은, 육체적, 정신적 에너지를 전

환시켜 영적인 에너지로 바꾸어 생각의 흐름을 통제하는 것을 중요시한다.

  * 박티요가를 하는 수행자 바울들은 ‘가슴’으로 신과의 합일에 이르고자 하는, 가슴의 

사람들.   

  참 자아[아트만]는 가슴 속에 있다. 

  가슴(hrdayam)이라는 말은 

  ‘여기에 참 자아가 있다’(hrdi ayam)는 말이니, 

  그러한 연고로 ‘가슴’이라 불리는 것이다. 

  이것을 아는 사람은 

  매일 그 참 자아의 세계로 간다.

               ―<챤도기야 우파니샤드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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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* ‘춤추는 자들의 왕’(Nataraza) 시바. 

 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시바상은 한쪽 다리를 쳐들고, 다른 쪽 다리로는 악마의 

머리를 밟고 있다. 네 개의 손 중 하나는 보호의 몸짓을 하고, 다른 손으로는 들어 올린 

발을 가리키며, 또 다른 손에는 창조물의 심장 고동을 재기 위한 북을 들고, 마지막 한 

손에는 분리의 횃불을 들고 있다. 

  춤추는 자들의 왕 나타라자의 춤은 정신적 재생과 신과의 합일에서 오는 황홀을 상징

함. 

 * 19세기의 인도 성자 라마크리슈나의 ‘마야’에 대한 견해:

 

  신만이 영원한 실재이며 

  다른 모든 것은 환영(maya)이다, 

 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. 

 2) 마야의 세상을 사는 지혜

  * 마야에 대한 우파니샤드의 가르침(1):

     신이 그 환영력(Maya)을 통하여

     육신의 모습을 만드노라.

     그 신은 수천의 방향들이며, 수없이 많으며     

     무궁하여, 이 브라흐만은 이전에 없었으며,

     이후에도 없으며, 그 안이 없고, 밖도 없도다.

     이 아트만이 모든 것의 존재인 브라흐만이다.

               ― <브리하다란야카 우파니샤드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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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* 마야에 대한 우파니샤드의 가르침(2)

  영원하지 못한 사물들 가운데

  유일하게 영원하며

  의식 있는 것들 가운데 의식의 근원이 되며

  여럿 중에 하나이고

  홀로 여럿의 욕망을 채워주는 자가 있도다.

  현명한 자는

  그 아트만을 깨닫고 영원한 평화를 누리리라.

                  ―<카타 우파니샤드>


